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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봄맞이 세탁법 

3월이 되면서 주부들은 겨우내 입었던 옷가지와 이불을 정리하며 화사한 봄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흔히 크고 두꺼운 겨울 이불은 집안에서 세탁하고 건조하

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세탁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옷장에 보관

할 경우 집먼지 진드기 및 세균의 온상이 되기 마련이다. 또 겨울철 의류나 부츠 

등은 각 소재에 맞게 맞춤관리법으로 정리해야 내년에도 새옷처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겨울 이불과 겨울 의류의 세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봄맞이 집단

장은 겨울 이불과 겨울 의류 빨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

트한 봄맞이 세탁법으로 묵은 겨울의 흔적을 지우고 산뜻한 새 봄을 앞당겨보자. 

1. 이불 빨래는 55℃ 이상에서 세탁하고 30분 이상 말려 소독 

 

일반가정에서 이불을 세탁 할 때 물의 온도를 신경쓰지 않고 찬물이나 미지근

한 물로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는 이불 속 숨어 있는 집먼지 진

드기까지 제거하긴 어렵다. 이불 속 숨어있는 집먼지 진드기는 60℃ 이상에서 사

멸되기 때문에 이불 빨래시 물의 온도를 최소 55℃ 이상으로 하여 이불을 빨아야 

이불 속까지 깨끗하게 세탁 할 수 있다. 세탁 후에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집먼지 진드기 사체와 배설물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건조시킨 후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두드리고 먼지를 털어야 깔끔하다. 그리고 햇볕의 자외선

은 섬유표면에 흡수돼 세균을 없애는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1~2시간에 한 번

씩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골고루 햇볕을 쬐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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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시간은 햇볕이 잘 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좋으며, 중간

중간 두드려 주면서 말리면 집먼지 진드기를 70%까지 없앨 수 있다.  

순면이불은 섬유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삶아 빠는 것은 좋지 않으며, 목화솜은 

물세탁이 어려우므로 겉 커버만 세탁하고, 속은 일주일에 한 번씩 털어 햇볕에 

말려 소독하는 것이 적당하다.  

 

2. 아웃도어 의류 관련 용품은 드라이클리닝 안돼…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 

 

요즘 등산복은 산에서뿐만 아니라 여행, 스포츠,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멀

티 아웃도어룩이 대세이다. 그 중 고어텍스 제품은 드라이클리닝을 했을 경우, 고

어텍스 필름막이 갈라져 과자처럼 부스러지는 등 미세한 막이 손상돼 방수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 아웃도어 전용세제나 

중성세제를 이용하면 되며, 표백제와 섬유유연제는 옷감을 상하게 하므로 사용하

지 않는 것이 좋다. 발수성이 떨어지면 발수 스프레이를 뿌려주거나, 얇은 천을 

덮고 가장 낮은 온도에서 스팀다리미를 사용해 다림질을 하면 고어텍스 원단 자

체의 발수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웃도어 의류는 첫 세탁 한

번으로 옷의 수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옷의 기능성을 오래 유지하고 착용하기 위

해서는 전문세탁이 필요하다. 아웃도어 의류의 기능성 소재에 맞는 구분세탁과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탁을 한 후 맞춤건조와 발수가공처리를 통해 아웃도어 의

류의 발수력 회복 및 복원을 시켜주는 아웃도어 전문세탁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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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피는 잘 닦아 넉넉한 공간에 보관 

 

모피 제품은 변형이 쉬워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집에서 관리가 어렵다

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겨우내 자주 입었거나 오염이 생겼다면, 반

드시 세탁 후 보관해야 한다. 얼룩이 묻었다면 꼭 짠 물수건으로 털을 잡듯이 위

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닦은 다음 마른 수건으로 손질한다. 보관시에는 공간

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부직포를 씌우면 털이 눌려 자국이 생길 염려가 없다

. 옷걸이는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하고, 앞쪽으로 옷을 약간 당기듯 해 단추를 잠그

면 흐트러짐 없이 보관할 수 있다. 습기방지제는 가죽의 수분을 제거해 모피에 

변형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천연 어그 부츠는 습기 조심, 전문세탁 서비스 이용 

 

천연 어그 부츠는 관리가 까다로운 아이템 중 하나이다. 습기에 노출됐을 경우

엔 뻣뻣해지지 않도록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늘에서 말려주고, 방수·

오염예방 스프레이를 이용해 오염 및 습기를 방지해 줘야 한다. 가벼운 오염은 

스펀지나 솔로 겉면은 살살 문질러 주면 제거된다. 

천연 어그 부츠는 통기성이 부족해 세균번식이 쉽기 때문에, 오염이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리 전 세탁은 필수다. 하지만 소재특성상 집에서는 세탁이 어렵기 

때문에, 세탁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어그 부츠 전문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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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망가짐 없이 오랫동안 착용을 유지할 수 있다.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

관해야 하며, 안쪽에는 신문지 등을 말아 넣어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출처 : 스포츠조선, 2013.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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